
CCI – 환경 소재로서 코튼 강조하며,  

2009/2010년은 생산, 수요 모두 좋은 해 

CCI(Cotton Council International : 國際 棉花 評議會)의 달니일 회장 등 리더

들이 지난 봄에 도쿄에서 회견하고, 달니일 회장은 최근의 미면(美綿) 사정에 

대하여 “2009/2010년은 생산, 수요가 모두 좋은 해가 될 것”이라고 말하였다. 

또한 환경을 배려하면서 미면을 경작하고 있다는 것도 어필(appeal)하였다. 

달니일 회장은 현재 경작 중인 미면에 대하여 “토양이 최근 20 ~ 30년 동

안에 가장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고 있으며, 2010/2011년도의 미면 경작 면적

이 전년과 비교하여 15% 늘어 1,051만 에이커(acre)를 계획하고 있다. 이에 

따라 1, 600만 표(俵) 생산이 될 것이다.”고 말하였다.  

또한 세계적으로도 수요는 생산을 500만 표 웃돌 것으로 예상되며, “미국 

소매 시장 판매고도 2010년 3월은 전년 3월과 비교하여 2자리 수만큼 늘어

날 것이며, 세계적으로 면화의 소비가 회복되려는 조짐이 보이며, 면화 업계

에게는 좋은 해가 될 것이다.”고 말하였다. 

또한 환경 문제에 대하여는 “미면은 농약이나 인공 비료의 사용량을 거의 

반으로 줄었다. 또한 새로운 종자의 개발이나 경작 방법도 개량하고 있다.”

고 보고 하였다. 다하 전무 이사(專務理事)는 “살충제는 에이커 당 0.45kg이

고 제초제는 에이커당 1kg이 사용되고 있으며, 농가도 컴퓨터로 관리함으로

써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양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.”고 최근의 상황을 설

명하였다. 



디플레(deflation)의 일본 시장에 대하여 달니일 회장은 “면화는 50 센트에

서 80 센트 대(台)로 올랐는데, 2010년의 제 3, 제 4 사분기에는 실에서 패브

릭이나 제품으로 값이 오르고 있다. 세계적으로 제품 재고는 적어졌으며 가

격 전가(價格 轉嫁 : 값을 다른 데로 넘겨 씌움)가 되고 있다.”고 예측하였다. 

이외에 중국에 대하여 “시장으로서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다.”고 하면서

도 “일본은 기술면에서 세계의 리더(leader)이다. 데님 분야에서도 생산을 줄

이고 있어도 프리미엄 진즈(premium jeans)에서는 빠뜨릴 수 없는 소재이다. 

창조성과 이노베이션(innovation : 技術革新)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

(business model)을 구축하기를 기대하고 있다.”고 말하였다. 

같이 참석한 CI(Cotton Incorporated)의 ‘마크 메스타’는 “면의 화합섬에 대한 

경쟁력을 업(up)시키기 위하여 면 100%의 스트레치 소재(stretch 素材), 초발

수 가공(超撥水 加工), 흡수 속건 가공(吸水 速乾 加工) 등을 개발하고 있으

며, 면이 합섬의 성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는 

목표를 갖고 있다.”고 연구 개발하고 있는 자세를 강조하였다.♣ 


